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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광산업의 특징과 
대한민국 관광의 길

국가별 관광산업의 규모, 성장,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각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관광산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
향을 미치며, 고용 창출과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관
광산업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국가별 관광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대한민국 관광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류를 위해 UN Tourism (구: UNWTO)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 데이터, 
OECD의 관광수입 증감 데이터, IMF와 OECD의 GDP 대비 관광수입 비중 데이터, 그리
고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발전지수를 활용하였다. 주목할 점은, 관광산업의 규모
가 반드시 국가의 경제적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국가의 서비스업 성숙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고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산업 
경쟁력은 단순히 역사적 또는 지정학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선
될 여지가 있다.

주요 국가들은 관광산업의 발전 양상과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네 가
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각국의 관광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
산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들을 선진국형 관광대국, 의존형 관광대국, 전통형 관광국, 
이머징 관광국으로 나누었다. 유형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각국이 관광산업을 발전시
키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선진국형 관광대국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이 속
한다. 이들 국가는 관광산업이 세계적 리딩 위치에 자리 잡았으며, 규모와 경쟁력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뉴욕, 로스앤
젤레스, 라스베이거스, 올랜도 같은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
디오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
가는 이미 충분한 관광 인프라와 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산업의 변화 속도가 느린 편
이다. 이들 국가는 산업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나 경쟁력 측면에서 큰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통
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이나 금융업에 비해 큰 편이 아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의존형 관광대국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관
광산업의 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선진국형 관광대국과 유사하지만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스페인은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해변과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같은 문화 도시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관광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역시 로마, 베니스, 피렌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며,  이는 국가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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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관광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기 변동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관광객 급감으로 인
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이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세 번째 유형인 전통형 관광국에는 인도, 브라질, 터키, 중국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자연 자원이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지만, 경쟁력 측
면에서는 더딘 성장을 보인다. 인도는 타지마할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
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은 주로 자연 자원과 역사적 유
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나 인프라 개선은 더딘 편이다. 브라질 또
한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과 아마존 등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치
안 문제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들 국가는 잠재력이 
크지만,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이 더디며,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머징 관광국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관광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지만, 빠른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개
선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정
부 주도의 관광산업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칸쿤
과 멕시코시티 같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인프라와 관광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각국의 관광산업 발전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각국은 자신이 속한 유형을 고려하여 관광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성장 잠재력
이 큰 국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분
류를 기준으로 그룹별 특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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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관광산업 특징에 따른 국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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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관광대국과 의존형 관광대국의 진화하는 패러다임
선진국형 관광대국과 의존형 관광대국들의 성장 배경은 그들의 경제 규모와 역사가 형성
한 독특한 관광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고유의 관광지 특성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선진국형 관광대국들의 성장
은 이들이 보유한 역사적 관광지의 가치와 더불어 선진국으로서의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는 항공을 포함한 선진적인 교통의 발
달을 촉진시켰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정책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의존형 관광대국들의 성장은 풍부한 관광 자원과 더불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제
조업 성장의 정체 상태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경제 체질 자체를 전환하여 현재의 경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선진국형 관광대국과 의존형 관광대국들은 각기 다른 경로를 걸으며 관광산업에서
의 성공을 이룩했다. 그들의 발자취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관광산
업의 발전 가능성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규모가 큰 국가들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관
광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적으로 다채로운 테마를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관광지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핵심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경제를 육성하며, 결론적으로 관광
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도시는 영국의 런던이다. 런던 관광산업의 비전인 
“London Tourism 2030 Vision”을 담당하는 기관인 런던&파트너스(London & 
Partners)는 <Visitor Experience Strategy> 보고서를 통해 런던 관광산업을 부흥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관광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4개의 핵심 
요소(Essentials, Experiences, Places, Brand)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에는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관광객들은 일부 관광 명소에서 
제한적인 경험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관광 요소를 관광객에
게 소개하고, 관광산업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런던 중심부에 집중된 관광산업을 분산시키고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 전략을 담고 있
다. 예를 들어, 런던 북부에서는 급류 래프팅과 같은 수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광 경험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부 Hounslow 지역에서는 1500~1600년대에 지어진 역사
적인 저택들을 관람하는 건축 양식 체험을 통해 기존 관광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
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런던아이, 빅벤 등 중심부의 관광지로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런던 중심부에 국
한되지 않고, 더 넓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토스카나의 소도시들을 해외에 홍보하여 관광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전
략을 추진해 왔다. 2018, 이탈리아는 전 세계 대사관을 통해 토스카나 남부 지역의 몬테
풀치아노와 발디키아나 세네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홍보 세션
에서는 이 지역의 와이너리와 자전거 투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며 한국 관광객
들의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노선을 증편하여 이 지역으로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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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켰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
로나가 주요 관광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동남쪽 발레아레스 제
도에 위치한 마요르카, 이비자, 메노르카 등의 섬들의 관광을 육성하여 관광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비자와 메노르카의 경우 젊은이들의 클럽 문화를 관광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고, 마요르카는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 지역은 관광 명소로 부상 하였으며, 스페인이 연간 약 1.2억 명의 국제 관
광객을 맞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발레아레스 제도의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에 이르는 것
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림2]스페인 발레아레스 지역 국제 관광객 방문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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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적인 관광 자원과 관광지를 넘어서, 콘텐츠와 지역사회를 결합하여 부가가치
가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런던 내의 관광산업을 분산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4년마다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다양
한 지방 관광권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공업도시로 번성했으나 쇠락한 리버풀은 
비틀즈 문화유산, 리버풀 FC, 해리포터 촬영지 등의 요소를 활용한 브랜딩을 통해 2008
년 유럽연합(EU)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2017년에
는 헐시티가 선정되어 모네 특별전과 Freedom 페스티벌과 같은 거리 예술 축제를 성공
적으로 브랜딩하여, 2021년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관광지 10선에 포함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이룩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을 재창조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 모델로 평가될 수 있
다.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도 핵심 관광지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 관
광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도쿄 외에도 홋카이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5대 관광 권역을 개발하고 브랜딩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하노이를 넘어 호
치민, 다낭, 푸꾸옥 등 4대 관광 권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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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을 품은 전통 관광국의 전략
전통형 관광국들은 자연 자원 외에도 식민 지배의 역사가 남긴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 국가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자산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 지배의 경험은 혼합
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
용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통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로, 같은 언어권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저렴한 물가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무비자 정책은 
브라질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9년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국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들이 브라질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브라질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약 절반의 국가에서 브라질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개방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
선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멕시코 칸쿤과 같은 세계적인 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해, 공유 해변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앙그라 두스 헤
이스 지역을 세계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경제 개발 
우선 정책과 일치하며, 그는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브라질의 사례는 인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인도 역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80개국에 걸쳐 e-Tourist Visa 제도를 도입하여 외
국인 관광객들이 인도를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e-Tourist Visa를 통
해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3만 명으로, 이는 2018년보다 23.6% 증가
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은 인도의 무비자 정책과 관광 편의성 제고 노력의 결과이다. 뿐
만 아니라, 인도 정부는 호텔 및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해 100%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
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도 인도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통형 관광국들이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식민 지배의 경험은 공용어와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 친숙한 환경
을 제공하며, 이는 관광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어를 사용하는 브라질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활용
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들 국가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관광 자산을 통해 지속 가
능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종합해 보면, 전통형 관광국들의 성공은 단순히 자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역사적 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 있다. 브라질과 인도는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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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관광국가들의 질주와 글로벌 성장
이머징 관광 육성국들은 정부의 세심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
고 있다. 이들의 관광산업 성장률은 한국을 크게 웃돌며, 이러한 성장은 정부 주도의 강력
한 관광 거버넌스 구축과 관광지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에서 기인한다. 관광객이 느
끼는 친절과 만족감은 단순히 국민들의 행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발전에 크게 달려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머징 관광 육성국들은 인프라 개발
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며, 국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머징 관광 육성국인 멕시코의 경우, 관광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
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Tourism Promotion Council of Mexico라
는 별도의 관광진흥 기구를 신설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개별 관광객 맞춤
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다양한 관광객 층을 공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관광지를 
미식 중심, 야외 활동 중심, 로맨틱 관광, LGBT 축제, 유네스코 지정 문화 관광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전략은 관광객들이 자
신에게 맞는 테마를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멕시코의 관광 매
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캉쿤과 플라야 델 카르멘과 같은 휴양지뿐만 아니라 멕시코
시티와 과나후아토 같은 역사적 문화 도시도 국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랜드마크 관광지 개발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랜드마크는 역사적으로 자연
스럽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신규 투자
를 통해 인공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계획을 발표하
며, 2030년까지 연간 1억 명의 외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 메가시티 프로젝트인 네옴 시티, 키디야 엔
터테인먼트 시티, 홍해 휴양 도시 개발로, 기존 자연경관을 활용한 개발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를 통한 초대형 랜드마크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네옴 시티는 미래 도
시로 설계되어 혁신적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거대 도시로 자리매김할 예
정이며, 홍해 휴양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고급 
휴양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랜드마크 개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산업을 세계 무
대에서 주목받게 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 다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특히 의료 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관
광은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의 주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BBC에 따르면, 멕시코는 매년 약 100만 명의 미국
과 캐나다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관심 분야는 성형수술, 치과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안과와 정형외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 40% 저렴한 
의료 비용은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며, 멕시코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은 병원을 운영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멕시코를 의료 관광지로 자리매김시키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티후아나나 과달라하라 같은 도시들은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이머징 관광 육성국들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은 다양한 관광지 개
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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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관광대국으로 거듭난 일본
일본은 인바운드 관광의 규모와 관광산업의 경쟁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선진국
형 관광대국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형 관광대국들은 일정한 규모와 시
장 점유율, 그리고 경쟁력 면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관광산
업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선진국형 관광대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규모에 도달했으며, 이
는 일본이 세계 관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림3]선진국형 관광대국 vs. 일본

이와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크게 기여했다.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침체기는 관광 정책 변화와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며 1980년대에는 세계 2위의 경
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 시기 일본
은 미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통상 마찰이 커지면서, 인바운드 관광보다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1987년에 발표된 해외여행배증계획은 일
본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버블경
제가 1990년대 초반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다. 부동산과 주식시
장의 급격한 붕괴는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
식하고, 이를 경제 회복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
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정부는 인바운드 관광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
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률 제정, 사업 추진,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
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
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일본 정부는 비자 정책을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더욱 촉진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간
소화하고, 무비자 방문을 확대하여 인바운드 관광객 수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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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측면에서는 관광청을 설립하여 관광 정책 수립과 진흥 활동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관광 진흥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
으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지
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지역 관광권역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루트를 개
발하는 전략을 포함함으로써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권역 내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 해당 권역만을 위한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일본의 여러 지역은 각각의 특색을 살려 독특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별 특산품과 전통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연결시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는 겨울 스포츠와 자연경관을, 교토는 전통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활용해 독자적인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국제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의 관광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일본 관광청은 해외의 여행사 및 미디어와 협력하여 일본
의 매력을 홍보하고,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경험
을 제공했다. 이러한 전략은 인바운드 관광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의 급증으
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9년에는 
약 3,188만 명에 도달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에 관광객 수가 24
만 명으로 급감했지만, 일본은 빠르게 회복하여 2023년에는 2,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관광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10년대 초반 
몇 십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약 400억 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관광을 추구하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
루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과 노력을 바탕으로 선
진국형 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 도전 속에서 관광산업을 경제 
회복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림4] 한국과 일본의 외래 관광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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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 우리의 선택
현재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정부가 관광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일본 모델과, 경제 성장과 함께 관광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정
체기를 맞이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델 사이에서 그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한
국의 관광산업이 아직 서유럽 국가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
향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 문화적 유사성, 관
광 상품 및 서비스 등에서 두 나라 간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또한, 두 나라는 인구 고령화
와 지방 소멸이라는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일본의 성공적인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참고하는 것은 한국에게 합리적인 선
택이 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한국은 인바운드 관광객 수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
다.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러나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1.7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
작했다. 이는 단순히 관광 상품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광산업
을 국가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장기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9년 일본은 약 3,18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반면, 한국은 1,750
만 명에 머물렀다. 이 차이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정책의 지속적 실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10년 동안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 증가의 상당 
부분은 경제 성장의 부수적인 효과로 간주된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GDP 성장률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산업도 함께 성장해 온 것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3.5%씩 성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외래 관광 수입도 연평균 6.6%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관광산업 자
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제 전반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고 평가
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관광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부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GDP는 연평균 2.4%씩 감소했지만, 외래 관광수입은 연평균 19.6%
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는 일본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관광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
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 유입을 증대시키는 데 성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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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국가별 GDP 성장 대비 관광수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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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유럽의 주요 관광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모두에서 정
체기를 맞고 있다. 이탈리아의 GDP는 연평균 1.6%씩 감소했고, 관광수입 성장률도 
1.8%에 그쳤다. 스페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페인의 GDP는 연평균 0.7%씩 줄
어들었고, 관광수입 성장률 역시 3.1%에 머물렀다. 이는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관광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서유럽 국가들의 관광산업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략을 참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일본은 지속적인 관광 정책 개발과 인프
라 개선, 비자 정책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으며, 관광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관광산업을 단순한 경제의 부수적 요소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잠재 성장률의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지속과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 여행 테크 기업들과 솔루션 
기업 같은 기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이 실질적인 수
출 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관광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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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수는 통계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이 아닌 야놀자리서치에서 월 또는 분기의 개별지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해석상의 유의를 요함  
1)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전기 대비 성장률(%)
2) 경기종합지수 : 통계청, 2020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추세이상의 성장,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
3) 기업경기실사지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100 이상(미만)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적음)을 의미, 2021년
이전에는 ‘여가/숙박 및 외식’을 조사하지 않음
4)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 한국은행,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
5)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100이상(미만)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적음)을 의미
6) 소비자동향조사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심리지표로서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기준치는 100,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나쁨)을 의미
7)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 통계청, 불변지수, 2020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생산성 증가, 이하이면 생산성 하락

8)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2020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이하이면 물가 하락 
9) 생산자물가지수 : 통계청, 2020년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이하이면 물가 하락
10)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조사
11) 관광수지 : 한국은행
12) 출입국관광통계 : 한국관광 데이터랩
13) 환율 :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주요지표 통계명 세부항목 2018 2019 2020 2021 2022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경제일반

경제성장률1 실질GDP성장률(%) 2.9 2.2 -0.7 4.3 2.6 0.6(Q3) - - 0.6(Q4) - - 1.3(Q1) - - -0.2(Q2) - - - -
민간소비증감률(%) 3.2 2.1 -4.8 3.6 4.1 0.3(Q3) - - 0.2(Q4) - - 0.8(Q1) - - -0.2(Q2) - - - -

경기종합지수2
선행지수 94.3* 96.0* 100.0* 106.3* 108.7* 111.1 111.4 111.8 112.4 113.0 113.4 113.7 114.2 114.3 114.9 115.1 115.7 115.9 -
동행지수 98.3* 99.7* 100.0* 103.7* 108.2* 110.3 110.4 110.5 110.9 111.0 111.1 111.5 112.0 111.9 112.0 111.5 111.7 111.2 -
후행지수 95.1* 97.9* 100.0* 103.6* 109.3* 113.4 113.4 113.6 114.0 114.2 114.4 114.4 114.6 114.8 115.1 115.2 115.4 115.5 -

경기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3

종합 94.1* 90.8* 81.5* 101.4* 94.0* 95.5 93.5 96.9 90.6 90.1 94.0 91.1 92.3 97.0 98.6 94.9 95.5 96.8 97.1
비제조업 96.9* 93.6* 84.2* 100.6* 96.1* 101.6 95.2 95.1 93.3 91.1 100.5 95.2 92.9 93.5 98.9 94.1 95.2 105.5 99.5

여가/숙박 및 외식 - - - 99.5* 89.7* 128.6 123.1 100.0 76.9 100.0 128.6 107.1 114.3 100.0 121.4 128.6 85.7 142.9 135.7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4 전산업 78* 73* 65* 84* 82* 75 73 73 73 69 69 68 69 72 71 73 74 72 72
숙박업 78* 70* 30* 48* 85* 88 96 76 78 81 78 75 53 60 72 86 75 66 75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5 전산업 87.8* 83.6* 70.7* 77.8* 82.7* 79.1 79.7 83.7 82.7 80.7 78.8 77.5 75.4 81.8 81.0 79.2 79.4 78.0 76.6
숙박 및 음식점업 87.7* 82.0* 60.7* 57.8* 80.9* 88.6 89.3 87.0 92.2 90.5 86.9 86.1 86.3 85.4 85.9 93.7 88.2 87.3 86.9

소비자동향조사6

소비자심리지수 104* 99* 88* 103* 96* 103 103 100 98 97 100 102 102 101 101 98 101 104 101
소비지출전망 108* 108* 97* 108* 111* 113 113 112 113 111 111 111 111 111 110 109 109 111 109

여행비 지출전망 94* 90* 71* 86* 93* 101 99 97 95 93 95 96 95 97 97 96 99 100 97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지출전망 91* 91* 80* 89* 92* 95 95 94 93 91 92 94 93 93 94 92 93 94 93

외식비 지출전망 93* 91* 83* 92* 94* 97 99 96 94 92 95 96 95 95 96 94 95 97 95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7
총 지수 100.6 102.0 100.0 105.0 112.3 114.7 114.6 116.1 115.2 116.9 130.9 114.0 109.5 118.8 116.0 117.3 119.1 117.2 -
숙박업 150.2 149.7 100.0 111.3 139.0 151.4 151.1 146.2 156.8 144.4 147.8 126.8 125.2 129.1 138.2 147.0 148.4 144.1 -

음식점 및 주점업 120.7 119.4 100.0 100.7 116.6 119.5 119.5 114.7 116.6 112.3 124.4 112.8 105.9 114 115.0 120.3 115.0 116.3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8

총 지수 99.09 99.47 100.00 102.50 107.72 111.29 112.28 112.83 113.26 112.67 112.71 113.15 113.77 113.94 114.01 114.10 113.84 114.13 114.54
호텔숙박료 108.91 106.51 100.00 99.82 108.71 122.48 131.17 116.12 120.47 115.22 125.47 111.90 112.71 114.12 118.11 120.02 120.29 126.44 133.21
여관숙박료 101.28 101.43 100.00 98.39 101.64 106.87 107.65 106.58 107.54 107.22 107.17 107.24 107.16 106.81 107.72 107.13 107.34 107.98 108.29
콘도이용료 101.21 102.29 100.00 99.86 102.43 120.55 144.08 109.24 106.72 99.16 123.53 119.09 109.93 105.43 105.37 111.34 108.28 133.88 150.45

휴양시설이용료 81.99 84.36 100.00 102.65 108.58 128.36 134.76 111.77 109.55 106.00 111.36 106.12 110.85 108.41 106.77 110.56 112.83 129.18 135.00

생산자물가지수9

총 지수 100.43 100.46 100.00 106.38 115.29 116.53 117.5 118.03 117.86 117.41 117.56 118.19 118.55 118.82 119.16 119.25 119.23 119.56 119.41
숙박서비스 105.06 104.15 100.00 99.55 105.65 117.19 124.78 112.57 115.14 111.28 119.66 111.77 111.01 111.07 113.52 115.12 114.95 121.79 127.70

호텔 108.79 106.52 100.00 100.00 108.89 123.25 132.26 117.15 121.71 116.37 126.71 113.00 113.82 115.24 119.27 121.21 121.48 127.69 134.53
여관 101.27 101.43 100.00 98.49 101.82 106.96 107.61 106.64 107.57 107.27 107.22 107.30 107.21 106.86 107.77 107.18 107.39 108.03 108.35

휴양콘도 101.34 102.30 100.00 100.34 103.24 121.36 143.50 110.75 108.62 100.99 125.81 121.29 111.96 107.38 107.32 113.39 110.27 136.35 153.22

노동과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10 실업률(%) 3.8 3.8 4.0 3.7 2.9 2.7 2.0 2.3 2.1 2.3 3.3 3.7 3.2 3.0 3.0 3.0 2.9 2.5 1.9
고용률(%) 60.7 60.9 60.1 60.5 62.1 63.2 63.1 63.2 63.3 63.1 61.7 61.0 61.6 62.4 63.0 63.5 63.5 63.3 63.2

관광
관광수지11

관광수지 전체(백만달러) -13,066 -8,516 -3,175 -4,329 -5,715 -1,179 -772 -750 -434 -1,077 -1,067 -1,169 -1,206 -906 -660 -684 -750 -1,017 -
관광수입 전체(백만달러) 18,462 20,745 10,181 10,623 12,241 1,125 1,362 1,309 1,663 1,302 1,224 1,226 999 1,235 1,462 1,469 1,323 1,344 -
관광지출 전체(백만달러) 31,528 29,261 13,356 14,951 17,956 2,304 2,134 2,059 2,097 2,380 2,291 2,395 2,206 2,141 2,122 2,153 2,074 2,361 -

출입국관광통계12 국민 해외관광객(천 명) 28,696 28,714 4,276 1,223 6,554 2,154 2,093 2,017 2,043 2,062 2,416 2,771 2,512 2,141 2,111 2,268 2,219 2,502 2,502
방한 외래관광객(천 명) 15,347 17,503 2,519 967 3,198 1,032 1,089 1,098 1,230 1,115 1,037 881 1,030 1,492 1,463 1,418 1,417 1,408 1,408

환율 환율13

미국 USD 1,100.30 1,165.65 1,180.05 1,144.42 1,291.95 1,286.30 1,318.47 1,329.47 1,350.69 1,310.39 1,303.98 1,323.57 1,331.74 1,330.70 1,367.83 1,365.39 1,380.13 1,383.38 1,383.38
유로 EUR 1,298.63 1,304.81 1,345.99 1,352.79 1,357.38 1,421.87 1,439.04 1,422.61 1,427.31 1,415.59 1,422.28 1,444.12 1,437.52 1,447.27 1,466.77 1,476.24 1,485.57 1,499.68 1,499.68
일본 JPY 996.27 1,069.75 1,105.07 1,041.45 983.44 911.74 911.4 901.65 903.72 874.28 904.83 906.71 891.08 889.12 889.97 875.88 874.32 875.3 875.3
중국 CNY 166.40 168.58 170.88 177.43 191.57 178.60 181.78 182.11 184.62 180.86 182.29 184.41 184.82 184.48 188.52 188.54 189.80 189.91 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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